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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3일—8월 2일 

타데우스 로팍
서울 포트힐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22-1(포트힐 빌딩), 1-2층

이강소
煙霞(연하)로 집을 삼고, 風月(풍월)로 벗을 사마

Press Release

그림에서든, 조각에서든, 어떤 작업에서도 나의 어떤 맑은 
기운과 관조자의 맑은 기운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길 소망한다. — 이강소

타데우스 로팍은 6월 13일부터 8월 2일까지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강소의 개인전 ⟪煙霞(연하)로 집을 삼고, 風月(풍월)
로 벗을 사마⟫를 개최한다. 본 전시는 2024년 9월 갤러리와 
국제적 협업을 체결한 이후 함께 선보이는 첫 번째 전시로, 회화, 

조각, 판화, 설치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을 폭넓게 아우름으로써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 속에서 독창적이고도 선구적인 위치를 
확립한 이강소의 작품 세계를 조망한다. 

전시 제목은 16세기 조선의 유학자 퇴계 이황이 안동 
도산서원에 머무르며 자연 속에서의 성찰과 수양을 노래한 시조 
⟪도산십이곡 (陶山十二曲)⟫ 중 제2곡에서 비롯되었다.

이강소, 무제-(N)91142, 1991. 
캔버스에 유채. 198 x 243 cm (77.95 x 95.67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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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煙霞(연하)로 집을 삼고, 風月(풍월)로 벗을 사마”는 인간이 
자연 속에 스며들어 존재의 본질을 되묻고, 자아를 우주적 
질서와 조화시키려는 시인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긴 구절이다. 
이강소는 이러한 퇴계의 자연관에 깊이 공명하며, 자신의 
예술 또한 자아를 표출하거나 고정된 실체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는 세계의 흐름과 조응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작가는 자연의 흐름에 조율된 상태, 침묵 속 
감응의 순간, 그리고 물아일체의 경험을 포착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한다. 이에 대해 그는 “마음과 우주가 하나가 되면, 이때 
나도 남도 탈각한다”고 덧붙인다. 

이강소는 동아시아 전통 회화의 요소들과 국제적 양식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융합한다. 속도감이 느껴지는 유려한 붓놀림에서는 
무릇 서예와 수묵화에 대한 깊은 이해가 드러나며, 인상주의적 
수변 풍경은 문인화의 정신적인 필치를 연상시킨다. 그의 
몸짓이 만들어내는 붓놀림(혹은 흔적)은 1950년대 서양의 
추상표현주의, 특히 윌렘 드 쿠닝(Willem de Kooning)의 
작품을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일부에서는 사이 톰블리(Cy 
Twombly)의 물감 튐 자국과 유사한 흔적도 발견된다. 그러나 
그의 회화는 서구 회화가 강조한 개인적 자아 표현의 측면이 
걷어진 채, 보다 절제된 형태로 자리한다. 

이강소는 다양한 회화 사조가 지닌 표현적 잠재력을 유연하게 
활용해 왔다. 미술사학자 로버트 C. 모건(Robert C. Morgan)
의 표현을 빌리자면 작가는 “필수적인 움직임으로서의 제스처, 
공간으로 진입하는 방식, 그리고 살아있고 고귀하며 풍요로운 
자연의 도(道)”를 주축으로 삼아 자신만의 고유한 회화적 어법을 
구축했다. 그는 긴 서예 붓과의 교감을 통해 몸의 움직임을 

회화에 반영함으로써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기운생동(氣韻
生動)’, 즉 예술가의 정신이 작품 속에 생생히 깃드는 상태를 
구현한다. 이에 대해 작가는 “끊임없는 수양과 수련은 신체와 
붓, 물감, 그리고 캔버스의 상호작용에서 가감없이 그대로 
기운을 통해 전달”된다고 말한다. 

전시는 198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에 이르는 주요 작품을 
통해 작가의 형식적 진화 과정을 조명한다. 그의 작품 전반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슴, 오리, 배 등의 도상은 그 자체로 
작가적 언어이자 그가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다. 그중에서도 
배는 작가의 작업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미술평론가 
미네무라 도시아키(Minemura Toshiaki)는 “이강소의 배는 
수면을 가로지르는 ‘건너기’의 상징적 은유로 기능할 뿐 아니라, 
이미지를 넘어 진정한 회화적 실재에 도달하려는 또 다른 
‘건너기’를 실현한다”라고 말한다. 그는 바로 이 지점이 “서양 
근대회화와 동아시아 수묵화가 교차되고 합류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한다. 

초기 회화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되었던 배의 형상은 
시간이 흐르며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붓놀림 속에서 희미한 
선의 흔적으로 변모한다. 이에 대해 미네무라 도시아키는 
“이강소 회화의 희귀한 매력은 이미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지와 그것을 위협하고 무효화시키려는 여러 가지 
요소와의 끝없는 갈등과 대화에서 배어나는 것”이라고 평한 
바 있다. 다양한 조형 요소들이 충돌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도상들은 점차 비재현적인 제스처로 전환된다. 그렇게 형상은 
사라지고, 화면은 형언할 수 없는 자연의 숭고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개로 기능하게 된다. 이강소, 무제-90207, 1991. 

캔버스에 유채. 130.3 x 162.1 cm (51.3 x 63.82 in).

이강소, 무제-88008, 1988. 
캔버스에 유채. 182 x 227 cm (71.65 x 89.37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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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전시는 회화와 조각 간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이강소의 
작업 전반을 관통하는 ‘순수한 에너지’에 주목한다. 갤러리 
중정에 전시되는 ⟨무제-94095⟩(1994)에서 작가의 배는 더 
이상 캔버스에 머물지 않는다. 평면에서 공간으로 떠오른 배는 
작가의 붓놀림을 연상시키는 청동 덩어리들 사이로 명상하듯 
미끄러지며 2층과 1층 전시장을 연결하고 관객을 인도한다. 
그렇게 마주하는 작가의 설치 작품 ⟨팔진도⟩(1981/2017)는 
그의 예술적 흐름을 또 다른 방식으로 매개하며 마치 바닥에서 
솟아오른 듯 다채로운 산맥처럼 펼쳐진다. 주체와 대상의 구분이 
지워진 채 서로 감응하며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이루는 순일
(純一) 속에서 작가는 “오직 그 둘이 상관하는 사건과 과정만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1990년대는 이강소가 조각적 실험을 활발히 전개한 시기이다. 
그는 육면체의 유동적인 물질성에 매료되어, 점토 덩어리를 
공중에 던지고 중력에 의해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조형을 
시도했다. 작가는 이를 ‘스스로 만들어지는 조각’이라 칭하며, 
이로써 작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작용에 조각의 형성을 
위탁하고자 했다. 이는 동일한 대상을 반복해 그리며 빛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을 포착하고자 했던 인상주의의 회화적 
태도와도 상통한다. 이강소는 조각으로써 자연의 영속적인 
흐름을 포착하고자 한 것이다. 점토, 세라믹, 청동, 알루미늄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된 그의 조각은 균형과 붕괴 사이의 
아슬아슬한 긴장을 품고 있으며, 미술평론가 엘리너 하트니
(Eleanor Heartney)의 표현처럼 “자연 세계의 어떤 우연적 
아름다움”을 응축한 시적 조각으로 다가온다. 

이강소, 청명 淸明-16229, 2016. 
캔버스에 아크릴릭. 218 x 291 cm (85.83 x 114.57 in).

이강소, 무제-94095, 1994. 
청동. 70 x 85 x 35 cm (27.56 x 33.46 x 13.78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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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소, 2024. © 이강소/이강소 작업실. 사진: 박찬우

작가 소개

이강소는 현재 대한민국 경기도 안성에서 거주하며 작업한다. 

1965년 서울대학교 회화과 졸업 이후 수십 년간 다양한 전위적 

예술 운동에 참여해 왔으며, 1970년 당시 주류를 이루던 화단에 

반기를 든 예술가들이 모여 결성한 ‘신체제’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다. 1974년 대구현대미술제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작가는 도심 외곽의 지역 예술 활동을 육성하는 데 

크게 힘썼다. 1985년부터 국립 경상대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작가는 이듬해 미국 알바니 소재의 뉴욕주립대학교에서 객원 

교수 겸 객원 예술가로 활동하였다. 이후에도 1991년부터 

1992년까지 뉴욕 현대 미술 연구소(MoMA PS1)에서 스튜디오 

아티스트 프로그램(Studio Artists Program)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했다. 작가는 이렇듯 다양한 국제적 경험을 

통해 폭넓은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일본의 모노하, 

한국의 실험미술, 미국의 미니멀리즘, 이탈리아의 아르테 

포베라와 같은 다양한 전위적 예술이 펼쳐지는 세계를 무대로 

작가 특유의 독자적인 예술 세계를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확장해왔다.

이강소는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폭넓게 작품을 선보여왔다. 

2024년, 국립현대미술관은 그의 작품 세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대규모 회고전을 개최했다. 또한, 작가는 당시 함께 

활동하던 작가들과 함께 《한국 실험 미술 1960-70년대》전에 

참여하였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이어진 본 전시는 

이후 미국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 New York)과 로스앤젤레스 해머미술관(Hammer 

Museum, Los Angeles)을 순회했다. 그는 대구미술관에서 

개최된 다수의 전시(2021, 2020, 2018, 2011)에 참여했으며, 

이외에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2019), 생테티엔느 근현대미술관(Musée 

d’art moderne et contemporain de Saint-Étienne 

Métropole, 2016), 테이트 모던(Tate Modern, London, 

2012–13), 아시아미술관(Musée des Arts Asiatiques, 

Nice, 2006), 선재미술관(2003), 중국미술관(National Art 

Museum of China, Beijing, 1995), 테이트 리버풀(Tate 

Liverpool, 1992), 바비칸 센터(Barbican, London, 1992), 

브루클린 미술관(Brooklyn Museum, New York, 1981), 

뉴사우스웨일스 미술관(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Sydney, 1976), 파리 국립현대미술관(Musée National d’Art 

Moderne, Paris, 1975) 등 세계 유수의 기관에서 개최된 

전시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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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관련 문의:

이지현
타데우스 로팍 서울

press.seoul@ropac.net

Telephone +82 10 6604 1894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thaddaeusropac
#thaddaeusropac

#leekang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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